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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아지매 _ 대선보도 중간 점검 
_ 20211104 

MC: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이슈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보
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될지 모르겠고  검증보다는 공방이 더 많은데다가 
유권자 피로감이 쌓이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유권자들은 더욱 
비판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라봐야 겠는데요. 언론의 대선보도에 대해 이
야기나눠보겠습니다. 

부산민언련 박정희 사무국장과 함께 언론의 대선보도를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
겠습니다. 

다함께: 반갑습니다. 

MC: 주요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도도 쏟
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 유력 후보에 대해 ‘대장동 비리’ ‘고발사주’ 같이 
굵직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더 그런데요. 
요즘 대선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박: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하면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전하고 국정 운영능
력, 공직자로서 합당한 도덕성, 그리고 각종 의혹 등을 검증하는 건데요. 지금 
까지 언론보도는 언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보도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검색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지난 9월부터 어제까지(64일치) 전국지 11개를 
대상으로 선거 관련 주요이슈인 ‘대장동’ 과 ‘고발사주’을 검색해봤습니다. 
최대 이슈답게 대장동 카워드로 총 9,532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하루 11개 신
문에서만 하루 평균 148건 기사가 나왔다는 거고요. 
언론사별로는 세계일보가 1,586건으로 제일많았고 중앙 1283건, 조선 1070건 
순으로 많이 다뤘습니다.  (한국일보 741건 / 한겨레 531건)

고발사주(9월 2일 뉴스버스 첫보도)는 9월부터 1.168건으로 역시 적지 않게 
보도됐습니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의심되는 심각한 사안인데,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적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별로는 역시 세계일보가 249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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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일 많았고, 중앙 158건, 서울신문 139건 순이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조선일보는 87건 보도하는데 그쳐 대장동 이슈에 보인 관심과 다
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MC: 여야 유력후보와 관련한 의혹 보도가 많았는데 공약 관련 보도는 어땠습
니까?

같은 기간, ‘공약’ 키워드 중 대선을 포함한 기사를 검색해봤는데요 2,325건이
었습니다. 
또 ‘정책’ 키워드 중 대선 보도는 3,259건 이었습니다. 11개 언론에서 하루 평
균 36건~50건 보도한 셈입니다. 100회 이상 언급된 개별 공약은 ‘기본소득’ 
이었고요 분야는 ‘부동산’ 이었습니다. 
물론 검색어에 세부 정책이나 공약명은 빠져있다 해도 이 기간 각 당 경선 후
보 및 출마 선언한 후보를 합치면 10명이 훨씬 넘고 각각 공약을 발표한 것을 
감안하면 후보 각각의 공약,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또 보도가 지나치
게 적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MC: 의혹보도가 압도적으로 많기는 했지만 또 국민입장에서 보면 뭔가 속 시
원하게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진 것은 아직은 거의 없습니다. 

박: 경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공방을 중계하면서,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정책도 단순 전달이나 ‘개식용 금지’ ‘음식점 총량제’ 등 
논란이 된 공약을 논란, 공방으로 전했습니다. 

보도경쟁에, 클릭 유도를 위해 오보를 내거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자극적인 
내용을 부각해 논란을 더 확산시키는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오보로 조선닷컴이 9월 16일 대장동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기사를 
보도하면서 사진설명 중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계열사에 취직해 있었다”는 
등 내용을 담은건데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오히려 곽상도 
후보 아들이 취업해 있었죠.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SNS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기사에 반영한 거였고 
16일 바로 <대장동 사진 설명 바로잡고 사과드린다>는 사과문을 내고, 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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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독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자극적인 내용 부각해서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
다. 윤석열 후보가 경선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그려 논란이 되기도 했
는데요 / 관련해 언급된 역술인을 찾아가거나, 의미를 해석하는 보도들도 쏟
아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로봇 박람회에 참여해 4족 보행 로봇을 넘어뜨리
는 테스트를 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과격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
다. 그냥 뒀으면 네티즌 논란으로 끝났겠지만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이재명, 로봇 굴려 ‘우당탕탕’ 온라인 
시끌…문 과거도 소환> 기사에서 "(이 후보가 로봇을) 과격하게 다뤘다는 반응
이 나온다”고 썼습니다. 이후 매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경제 등이 
‘로봇 학대’라는 프레임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하며 논란을 확산시켰습니다. 당
시 로봇업체 관계자가 아니라고 확인했는데요 후속 보도는 흐지부지 된 측면
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언론의 보도는 유권자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유권자를 더 피곤
하게 하고, 진실에 관심을 멀어지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MC: 언론의 전반적인 선거 보도를 돌아봤는데요. 부산지역 언론은 어땠나요?

박: 각 지역마다 후보가 출마하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대통령 선
거때는 상대적으로 지역언론 보도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지역의 입장에서 후보의 비전과 지역 정책을 살펴보고 유권자에게 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야 경선이 치열했던 10월 한 달 간 지역언론 
선거보도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나 대선 후보, 경선, 공약 등 단어를 언급한 기사를 뽑아보니 
총 172건 이었습니다. 
지역신문은 국제신문 74건, 부산일보 76건으로  하루 평균 3.5건 이상 보도했고, 
지역방송의 경우는 KBS부산 8건, 부산MBC 8건, KNN 5건으로 보도량이 많지 않
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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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경선 관련 정당과 후보 행보, 경선에서 누가 유불리한지 점쳐보는 판
세보도 등 ‘경선 관련 보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대장동 화천대유, 검찰 고발사주, 검찰총장 정직 판결 등 유력 후보
와 관련된 의혹 보도가 37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이재명 후보와 연관되어 
있는 대장동 관련 보도가 29건으로 단연 많았고, 고발사주 5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3건 등이 윤석열 후보 관련 보도였습니다. 

MC: 전국지와 경향은 비슷하네요. 

박: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보도로는 후보행보를 전하는 보도, 지역
정치계와 각당 경선후보를 연결짓는 보도가 각각 22건이었습니다. 정책을 언
급한 보도는 후보행보에 곁들여 언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3건) 

특히 방송은 여야 후보의 부산경남지역 방문, 부산경남 토론때만 보도했는데 
이 경우에도 지역 입장에서 후보들의 지역공약이나 지방정책에 대한 입장을 
전하기 보다는 ‘내가 000후보를 이길 수 있는 적임자’ 라거나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언론에서 눈에 띄는 건 지역 정치인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 캠프 
합류소식 등 세 불리기 보도, 또 대선 후보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다음 지방선
거 공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는 보도가 많았다는 겁니다. 

제목만 소개해보면 <여 '명낙' 대결에 걸린, 부산 15곳 지역위원장직 운명> 
<윤.홍 구애 박차 부산서 잇단 지지 선언> <윤/홍 양분 부산 여성계, 여심 끌
어올까> <윤을 지지할까? 홍을 지지할까? 막판 딜레마 빠진 PK 국힘 정치권> 
등입니다. 

MC: 대선은 다가오는데 유권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준, 정보 있을까요?

박: 후보들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을 검증하는 언론은 소수에 불과합니
다. 이들 검증, 그러니까 팩트체크를 모아놓은 곳이 찾아보는 등 당분간은 유
권자, 청취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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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곳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운영하는 ‘SNU 팩트
체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대 대통령선거’ 코너를 만들었는데 대선 관련 후보 발언이나 정책 
등을 팩트체크한 언론기사를 모아놨습니다. 
팩트체크가 진행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홍준표 후보가  대구경북 총생산 20년째 전국 꼴찌라고 한 것에 대해서 
https://factcheck.snu.ac.kr/v2/facts?tag_name=20%EB%8C%80+%EB%8
C%80%ED%86%B5%EB%A0%B9+%EC%84%A0%EA%B1%B0
대체로 사실이 아니다 와 같은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유승민 인구 1000명당 사회서비스 취업자 수는 OECD 평균 70.4명이다 => 
대체로 사실 아님 
이재명 독일에서 홀로코스트 부정하면 처벌받는다 => 절반의 진실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관련, 많은 여론조사가 '윤석열 책임'보다 '정치 공작'이
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다 ==> 대체로 사실이 아님 

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팩트체크넷, 뉴스톱 등에서도 선거 시기 후보들 발언이나 관련 보도
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참고하는데 도움될 거 같습니다. 

MC: 내일 국힘 경선 결과가 나오면 대선 경쟁이 더 치열해질텐데요. 
이제부터라도 언론운 후보의 정책이나 검증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끝>


